
[경기도 해명보도자료 2008.05.16]

광교신도시 3,300세대 삼성 특별분양보도 해명자료 

“道, 광교 10% 3,300세대… 삼성에 특별분양”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

보도내용 (08.5.15 경인일보)

ㅇ 광교신도시 아파트 3천 300세대를 삼성 연구원들 몫으로 특별 분양을 추진키로 

해 '특혜' 논란

ㅇ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토대로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중소기

업지원센터 '읍면동장 연찬회에서 "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 

6천여명 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한다"고 공식 발표

ㅇ 도내에서 공급 승인을 받은 모든 아파트를 특정 기업 직원에게 우선 분양하게 

되면 일반인은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'형평성 상실' 논란

해명내용

ㅇ 광교신도시 아파트 3천 300세대 삼성 연구원 특별 분양 추진 및 도내 모든 승

인 아파트에 대하여 특정 기업 직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면 일반인은 분양받기가 

어려울 것으로 이라는 “형평성 상실” 논란사항과 관련하여

⇒ 광교 신도시에는 전체 30,242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특별공급대상 

물량은 약 1,120호 정도이며, 금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특별공급 물량

을 확대하여 공급코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가 일부 확대되

는 사항임

⇒ 또한 주택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

국가유공자, 장애인, 탈북자 등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10%범위내에서 공급하는 

것으로 삼성 연구원에게 전체 특별공급 물량 전체를 배정코자 하는 사항은 아님

ㅇ 읍면동장 연찬회 특강에서 "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 6천여명 

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한다"고 발언한 사항과 관련하여



⇒ ‘07년부터 경기도에는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

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특별히 시․
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‘08. 

5. 2일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 

⇒ 규칙 개정시 그 동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(연구원, 장기근로자 등) 

근로자 등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는 사항이며,

⇒ 이는 직장과 주택 분리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을 초래 및 장거리 출․퇴근에 따른 

시간적․ 경제적 손실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저해요인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

고 있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항임

⇒ 우리도는 금번 입법예고(안)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기

존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청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

공급대상자 범위 및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 특별공급 목적에 부합될 

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


